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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압수․수색 실시

- 충남 서산시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 원․하청 대상 실시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11.9.(월) 오전 9시경부터 노동
감독관 20여 명을 투입하여 충남 서산시 소재 자동자 제조업체인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3개 사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에 실시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노조 탈퇴 강요)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일부 확인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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